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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서 화학공장 폭발사고 발생

시카고 서부 교외인 벨우드의 제조공장에서 화학물질이 폭발해 6명이 다치고 300여명의 직원들이 대피했다.

6월14일(현지 시각) 오전 10시경 벨우드의 유니버설 폼 크램프 공장에서는 강한 폭발음과 함께 불꽃과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고 15개 소방서는 물론 유해물질 전담반이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공장에 어떠한 유해 물질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소방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부상한 6명 가운데 2명은 심한 화상으로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관 2명도 부상했다.

공장의 재정부서장인 진 래스터는 <본드 브레이커>로 불리는 물질이 담긴 탱크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면서 

그러나 콘크리트 건축에 사용되는 본드 브레이커를 구성하는 화학요소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뒤 300여명의 직원들은 즉시 대피했는데 직원들은 당시 건물이 흔들리는 등 폭발 충격

이 상당히 컸다고 전했다. (시카고=연합뉴스 이경원 통신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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